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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지난 4일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의

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비번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

확한 초기대처로 어린이 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”라고 11일(금)

밝혔다.

□ 화재현장에서 어린이 2명을 구조하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

있었던 화재를 극적으로 저지한 미담의 주인공은 마포소방서 현장

대응단에서 통신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양일곤(남, 43세) 소방

장이다.

○ 양일곤 소방장은 2006년 서울소방에 입직해 17년간 최일선 현장에서

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.

2023. 8. 11.(금) 석간용 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1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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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교육팀장 엄 태 철 02-6981-783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3쪽 담 당 자 김 민 정 02-6981-7833

귀가 중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어린이 2명 구한 서울시 소방관

- 지난 4일(금) 오전 9시 58분경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

- 마포소방서 소속 양일곤 소방관, 귀가 중 검은 연기 목격하고 현장으로

- 소방대 도착 전 어린이 2명 구조하고 ‘옥내소화전’으로 초기 대응 …

-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, 자칫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화재 막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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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양 소방장은 지난 8월 4일(금) 개인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

중 인근 아파트 외부에서 검은 연기를 목격했다.

□ 당시 화재는 아파트 실외기실 외부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분출되

고 있던 상황으로 신속한 화재진화가 필요했다. 때마침 현장을 목

격한 양 소방장은 119에 신고하며 다급히 현장으로 이동했다.

□ 현장에 도착한 양 소방장은 현관문 앞에 있던 관리소 직원에게서

초인종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층에 설치된 옥내소

화전을 찾아 발신기 버튼(비상벨)을 눌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

재발생 사실을 알린 후, 현관문 앞까지 옥내소화전의 소방호스를

연결하였다.

□ 이후, 계속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어린이 2명을 극적으로 대

피시킨 후 옥내소화전으로 진화를 시도했다.

○ 양 소방장에 의해 초기 진화된 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하여 오전 10시

12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되었고,

○ 구조한 어린이 2명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되어 다행히 단

순 연기흡입으로 확인돼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.

□ 양 소방장의 이야기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서울특별시 누리집(홈페

이지) 시민참여 게시판「칭찬합시다」에 “…재난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

고 어떤 재난과도 맞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모범을 보여준

마포소방서 양일곤 소방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…”라며

감사의글을전하면서세상에알려지게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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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양일곤 소방장은 “소방관이라면 화재현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이

게 돼 있다.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고, 옥내소화전을 사용할

때 도움을 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감사하다. 덕분에 신속하게 화재를

진화할 수 있었다. 그리고 소방대 도착 전 옥내소화전 사용 등 올바른 초

동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김용근 마포소방서장은 “많은 입주민들이 집을 비운 아침 시간에 화재가

발생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, 양 소방장의 신속하고 용

기있는 대응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다.”며 “앞으로도 서울소방은

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
붙임. 관련사진



- 4 -

[붙임] 관련사진

화재현장 사진 서울 마포소방서 양일곤 소방장


